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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다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. 칠흑 같은 어둠도 그
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진 못했다. 어둠이 주는 공포,
발을 잘 못 디딜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수아킴이
보여준‘욕망’이라는 더 큰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
것도 아니었다. 난다는 수아킴의 끈적거리는 웃음소
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 동굴의 끝을 향
해 더 힘껏 달려갔다. 저 멀리 옅지만 분명한 빛이
새어 들어오는 출구가 보였다. 난다를 소리 없이 뒤
쫓던 두려움도 서서히 멀어져가는 느낌이었다. 
이윽고 동굴의 끝에 다다른 난다는 발걸음을 멈춰

세웠다. 여전히 동굴의 높이는 낮은 계단 한 칸 정도
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.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 보
았다.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발이 튕겨져 나왔다.
“왜 이러지?”난다는 다시 발을 내밀었다. 결과는 마
찬가지였다. 동굴 밖으론 손도 뻗을 수 없었다. 마치
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았다. 난다
는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. 색도 형
체도 없는 그 벽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, 깨지
거나 부서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. 난다는 자신이
뛰어왔던 어두운 동굴 쪽을 뒤돌아보았다. 그는 두
려움으로부터 달아나려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. 
“절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.”
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. 그리고 벽을 치기 시작

했다. 한 번, 두 번, 힘이 다 빠질 때까지, 난다는 멈추
지 않았다.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. 투명했던 벽이
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. 아주 약하게나마 동굴
밖 마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기운도 느껴졌다. 난
다는 온 마음을 벽을 깨는 일에만 집중했다. 이윽고
손이 동굴 밖으로 쑥 뻗어나갔다. 벽이 사라진 것이
었다. 난다는 그제야 가쁜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
발을 내딛었다. 
발은 바닥에 바로 닿았다. 처음처럼 한 없이 아래

로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. 분명 이상한 일이
었다. 난다는 잠시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서 있
었다. 동굴 쪽을 다시 쳐다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. 빨
리 무니를 만나야 했다. 그는 고개를 들고 무니가 갇
혀있는 곳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. 

그러나 무니는 그곳에 없었다. 칸타카만이 꼬리를
흔들며 난다를 반길 뿐이었다.
“칸타카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무니는 어디로
갔지?”
칸타나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풀피리 소리로 대답

을 대신했다. 난다는 주위를 둘러봤다. 아루나검도
보이지 않았다. 그렇다면 무니는 스스로 이곳을 빠
져나갔다는 뜻일까.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
리가 들렸다. 난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. 보리
짚단 뒤에서 쏘옥 내민 얼굴이 보였다. 
“데비?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?”
데비는 머리에 붙어있던 지푸라기를 떼어내며 대

답했다.
“여기? 비 오는 날 왔는데. 사람들이 날 보면 안 된
다고 그래서, 여기 숨어있었어.”
“무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야?”
데비는“응.”이라고 대답하며, 언제나처럼 칸타카

에게 쪼르르 달려가 매달렸다. 
“그럼 내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도 지금처럼 숨어
있었어?”
데비는 고개를 끄덕였다. 
“도대체 왜 무니는 널 찾았다는 걸 내게 말하지 않
은 거지?”
“옷에 피가 묻어서라고 했어. 내가 키 큰 사람이
여자애를 밀어서 피가 나는 걸 봤거든. 그리고 이렇
게 말했어. ‘아직은 난다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
다. 마음이 많이 아플텐데, 머리까지 아프게 할 수는
없잖아’라고.”
난다는 무니의 그러한 배려를 알게 되자 또 다시

마음이 아파왔다. 그들에게 죽음은 언제나‘슬픔’과
곧바로 닿아있는 사건이었다. 분명 무니도 수아나의
모습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쎄라의 모습을 발견했
을 것이다. 
“그런데 무니는 어디에 간 거야?”
데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
“몰라. ‘데비,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’라고 하더

니 휭 나가버렸는걸.”
난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. 무니는 이곳에서

일어난 살인 사건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터였
다. ‘혼자서 여길 빠져나간 이유가 뭐야?’어쩌면 위
험한 상황이 생길 지도 몰랐다. 
“무니를 찾아봐야겠어.”
난다의 그 말에 데비가 고개를 또 다시 저었다.
“찾을 수 없어.”
난다는 무슨 말이냐는 듯 데비의 얼굴을 쳐다봤

다.
“찾을 수 없을 거야, 여·기·서·는.”
“그게 무슨 뜻이야? 여기선 무니를 찾을 수 없다
고?”
데비는 말간 눈으로 난다를 쳐다보았다. 
“무슨 뜻이냐니까? 혹시 무니가 무슨 다른 말이라
도 하고 나간 거야?”
난다는 재차 물었다. 하지만 데비의 반응은 마찬

가지였다. 더 이상 입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.
난다는 한숨을 쉬었다. 
“그래. 네 말대로 무니가 여기에 없다고 하자. 그
래도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알아봐야할 거 아니야.”
데비는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.

난다는 답답함에 또 한숨을 내쉬었다.
“아무튼 나는 무니를 찾아볼 테니까, 너는 아까처

럼 여기 꼼짝 말고 있어.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.”
난다는 단단히 당부를 한 다음, 칸타카의 등을 한

번 두들겨준 후 발길을 돌리려 했다. 그때였다.
“우리도 같이 가.”
데비가 말했다. 

“같이 가겠다고?”
“응. 우리 모두 같이 가는 게 좋아.”
데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소녀의 시선은

난다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흔들림이 없었다. 그는
데비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걸 처음 보는
거 같았다. ‘도대체 너는 어떤 아이니?’난다는 그런
소녀의 눈을 향해 마음 속 질문을 던졌다. 난다의 의
문을 알아차린 것일까. 데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.
“왜 내 눈만 쳐다봐? 내 눈엔 아무 것도 없는데.”
데비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, 의아하다는 듯 물

었다. 난다는 웃음을 터뜨렸다.
“하하. 그러게. 난 네 눈 속으로 무니가 사라졌나
했지. 그리고….”
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난다의 입 꼬리가 갑

자기 축 쳐졌다.
“사르나트도 말이야.”
“사르나트? 그게 뭐야?”
데비가 물었다. 난다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림을

그리기 시작했다. 

“이 정도 크기의 원 안에 각기 다른 색의 수레바퀴
네 개가 들어있거든. 이 중에 나무로 된 바퀴는 간혹
돌아갔다, 멈췄다가 하기도 해. 너도 여러 번 본 적
있잖아. 내가 늘 가지고 다녔으니까.”
데비는“아…, 그거.”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.

“나 그거 본 적 있는데.”
난다의 눈이 번쩍 뜨였다.

“어디서?”
“그 동굴 앞에 있어.”
무심히 대답하는 데비의 얼굴을 난다는 깜짝 놀란

표정으로 쳐다보았다. 자기가 오늘만 해도 두 번이
나 오고 갔던 곳이다. ‘거기에 왜 사르나트가 떨어져
있지?’어쩌면 차크라발라로 착륙하는 동안 떨어트
린 것인지도 몰랐다. 
“그런데 안 갈 거야?”
어느 새 칸타카의 등에 올라탄 데비가 난다를 재

촉하듯 말했다. 
“그래. 네 말대로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나가는 게
더 나을 수도 있겠지.”
난다는 결국 헛간 문을 열었다. 칸타카가 그런 그

를 격려하듯 낮은 풀피리 소리를 냈다. 

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. 이미 끝난 수아나의 장
례 때문이 아니라 잠부에서 도착한 배 때문일 것이
다. 난다는 이 소박한 마을에서 느꼈던 정다운 온기
가 어쩌면 곧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
텅 빈 마을을 보는 마음이 울적했다. 하지만 아픈 기
억과 슬픔은 어쩔 수 없이 남는 발자국 같은 것이었
다. 무니와 난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. 이미 지
나온 발자국의 크기를 가늠해 본들, 지금의 그들에
게는 무의미했다.
“무니는….”
헛간을 나섰음에도 난다가 아무런 말이 없자, 데

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. 난다는 그녀가 무니의 이름
을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는 사
실을 떠올렸다. 오늘의 데비는 여느 때와는 정말 많
이 달랐다. 
“무니가 뭐?”
“여기 없어. 찾을 수 없을 거야. 우린 이곳을 떠나
는 게 좋아. 칸타카, 너도 그렇게 생각 하지?”
칸타카는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. ‘칸타카, 너까

지?’난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
석해야할 지 난감했다. ‘그래! 그럼 데비 말대로 일
단 사르나트부터 찾으러 가보자.’차크라발라에 도
착했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르나트가 떠올
라 불안감이 스쳤지만,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
경로는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어쩌면 그곳에
서 무니를 만나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.
“그나저나. 무니는 정말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”
난다는 데비를 쳐다봤다. 데비는 또다시 아무 것

도 모르겠다는 말간 눈빛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
다. 세상에 하나 뿐인 친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앞길
을 알려주던 사르나트, 둘 다를 잃어버린 난다 역시
그 하늘을 바라봤다. ‘그래도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
가는 수밖에.’그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
했다. - 4부끝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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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아의 검-Ⅳ

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

불자
정보859호┃

TEL 02) 2004-8215(直)
732-1522

FAX 02) 737-0696

사찰 터 안내
● 위치: 대구광역시달성군
현풍면자모리455번지

●전464평
●청정하고전기물도로포장양호함
●대출750만원안고총팔천만원
●콘테이너2개있음
●사정상급양도

010-8890-6869

암 자 터 안 내
가평북면에 암자를

찾고계시는스님께서는

연락주세요

1,500평평당25만원

양도하겠습니다.

010-4847-7436

포교원.선원 안내
● 위치: 대전시내요지
● 대전역중구청사이
● 법당1, 방2, 부엌넓은홀
● 실내화장실2, 다락방1
● 깔끔, 약50평
● 삼불, 집기살림可
● 보증금500만원월30만원
● 시설비:1200만원
010-2460-6906
016-606-5658

전통사찰로써목조단청

수행과포교의전법도량

도심과산사 교통편리함

(공찰소임관계로양도의향)

가액: 11억예산

(서울.안양인접의왕위치)

010-3678-2567

포교원(급)안내
● 위치:  부산북구덕천3동

419-8번지
● 평수약25평
● 법당거실겸큰방1, 
주방1, 창고(大)1

● 보증금500만원에월50만원
● 시설비없음

010-5502-2387

포교원 안내
● 위치:서울시광진구

자양동

● 평 수: 약30평, 2층

● 보증금: 천만원월세130 

010-3198-7607

도심 포교원 안내
● 위치 : 서울시광진구구의동

● 평 수: 약60 평,

● 2층

● 가액: 보증금2천만원

월세130만원

010-8651-9678

사 찰 안 내
● 위치: 화성시무송동

정남향
● 대지630평
(아늑한분위기전망최고)

● 법당목조33평, 요사채40평
● 가액: 12억원
● 꼭하실분만연락바람

031)366-9117
011-719-7760

도심사찰안내
● 위치 :  부산연산동

버스정류장앞
● 아파트주택밀집지역
● 정원수멋지게가꾸고있음
● 대지160평(3층건물)
● 은행2억안고3억양도

011-800-0005 (주인)

사 찰 안 내
● 위치:  충북황간IC에서

10분거리
● 부지600평
● 법당목조20평, 산신각목조3평
● 요사채3동, 차고
사리탑통일비, 조경우수

● 가액: 총7억

011-510-6014

포교원(급)안내
●위치: 대구중구반월당네거리
현대백화점뒤1,2호선교차점

●평수100평(3층)
●시설: 법당,방3,부엌,

남여화장실별도
●별채
●보증금:1천만원월1백만원
● 시설비2천만원(답사후조정가능)

011-353-3779

토 굴 안 내
● 위치: 강원도홍천
● 대지110평, 건평26평, 방3
● 주방1, 화장실1, 옥내법당1,
● 창고2, 남향, 심야보일러, 
● 교통편리
(홍천읍10분, 서울1시간소요)

● 가액8,300백만원

010-8605-2679

토 지 안 내
● 위치: 강원도정선군

신동읍방제리
●전약103평
●포장도계곡, 

전기, 수도, 접
●양도가1500만원

010-6460-1316

사 찰 안 내
● 위치 : 여수돌산분전리
여수시내에서20분거리

● 땅 : 총250평, 요사채1동
● 대웅전1채, 산신각2층1동
● 양도가액: 2억(절충가능)
꼭하실분만전화요망

011-9765-5302

포교원 안내
● 위치: 대구달서구감산동
● 평수40평. 3층건물2층
● 법당, 주방1, 방2개, 화장실
● 삼존불, 신중영가단, 원불108불
● 가액: 보증금500만원월38만원
● 시설비답사후절충
(시설완전A급)

010-5685-2229

사찰(급)안내
● 위치: 경남진주시명석면
진주시내에서10KM 거리

●건물: 법당(목조, 토기와)20평
시멘트벽돌슬래브40평
38평외2동(30평)

●토지: 종교용지(850평)
●임야: 4000여평(수련원, 복지시설,
태양열발전납골당등적지

● 가액: 8억(현지답사후조절가능)

010-3822-4565

포교원 안내
●위치: 경남진주시(진주성부근)
●평수50평3층건물중(2층)
●구조: 삼존불모셔있고, 방2개, 

주방, 남녀화장실별도
●가액: 보증금1000만원에월50만원
●시설비(답사후결정) 최고시설

010-4668-7380

영천 토굴터
● 위치: 영천시고경면

시내에서10분이내
2차선에서100M 이내

● 남향이며마을끝,  산자락에
붙어있어조용하고양명한곳

● 기와집1동, 황토집1동, 대지500평
●가액: 8천만원

011-505-6505

포교원 안내
● 위치: 대구북구읍내동
● 2층약50평, 방3칸, 주방,욕실
● 최고위치최고시설
● 보증금1천만원월40만원
● 시설비답사후절충

010-9199-7897
053)311-9686

포교원 안내
● 위치: 울산시북구호계동
● 40평, 2층에2층
● 옥상사용, 도시가스
● 법당내부단청, 원목불단
● 후불탱화, 관음보살석자
●(은행목불) 108소불(동불)
●보증금3천만원에월60만원
●시설비3천만원

010-6582-2990


